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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만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수줍음이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줍음은 갈등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으로,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침해, 응석/허용, 걱정/보호의 하위차원으로 구분하

여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만 4, 5세 유아의 어머니 350명이며,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

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Amos 21.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한 경로모형 

검증과 팬텀변수 분석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의 갈등 수줍음과 사회적 무

관심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침해적, 응석/허용적 그리고 걱정/보호적인 양육태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침해적 양육태도와 응석/허용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정서조절 수준을 저해하는 방식으

로 작용하여, 매개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아의 수줍음 중 갈등 수줍음은 정서조절 수준을 저해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무관심 수준은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이로써 본 연구는

유아의 수줍음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유아의 정서 발달을 위한 부모 

교육의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유아의 수줍음,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정서조절, 양육태도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shyness in young children influences emotion regu-

lation and explores whether maternal overprotective parenting mediates this association.

Shyness was classified into conflicted shyness and social disinterest, while over-

protective parenting consisted of intrusiveness, indulgence/permissiveness, and wor-

ry/protection. Participants were 350 mothers of 4- and 5-year-old young children,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SPSS 

23.0 and AMOS 21.0 was conducted, and indirect effects were verified using phantom 

variable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higher levels of conflicted shyness and social 

disinterest were associated with greater maternal intrusiveness, indulgence/permissive-

ness, and worry/protection. Among these dimensions, intrusiveness and indulgence/ 

permissiveness negatively predicted young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confirming 

their mediating roles. Additionally, conflicted shyness directly reduced young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whereas social disinterest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rect effect. 

These findings elucidate the structural pathways linking young children’s shyness and 

maternal parenting and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parent education aimed at fos-

tering emotional development.

Keywords young children’s shyness, maternal overprotective parenting,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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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물리적 환경 및 다양한 인적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발달해 나간다. 이

러한 상호작용 과정은 개인의 정서와 사회적 능력 형

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조화로운 인

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유재용, 2015). 특

히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구분하고, 충동을 상

황에 맞게 조절하며, 자율적이면서도 사회적 규범에 적

합한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은 사회적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능력의 기초에는 정서조절이 자리 잡

고 있으며, 정서조절은 개인이 상황에 적합한 감정 상

태를 유지하거나 변화시켜 사회적 관계에서 원만함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석만, 이지영, 2006; 

권연희, 2012; 박가현, 2017; 이선경, 2014; 최미숙, 김

미숙, 2005). 정서조절은 단순히 감정을 억제하거나 숨

기는 것이 아니라, 내적 상태를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이를 적절히 표현하거나 조절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Cole, Martin & Dennis, 2004). 정서조절이 잘 이루어

지는 유아는 또래 관계에서 안정감을 형성하고, 정서

적 자극이 높은 상황에서도 자신을 효과적으로 다스리

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주의 

집중력 저하, 과잉행동, 충동성, 분노 조절 실패, 적대적 

태도 등은 모두 정서조절 미숙에서 비롯되는 대표적인 

결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불

안,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이 보고

되었다(김근영, 윤진, 1995; 박진성, 2012; Kochanska 

& Aksan, 1995; Mischel, Shoda, & Rodriguez, 1989; 

Selman & Demorest, 1984).

현대 사회에서는 외부 자극에 대해 자율적이고 능

동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정

서조절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채경진, 유

연옥, 2015).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다양

한 미디어 매체의 노출, 도시화와 안전의 문제로 인해 

유아의 정서조절 발달에 부정적 영향이 가중되고 있다

(안의정, 2015; 정은미, 김소향, 2016). 이러한 변화는 

정서적 자기 통제 능력의 부족, 또래 관계에서의 기술 

결핍, 부적응적 행동의 증가로 이어져 유아기의 발달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안의정, 2015; 이연실, 2011). 

결국 정서조절의 미숙은 단순한 개인적 어려움에 그치

지 않고, 사회적 관계 형성과 학업 성취, 더 나아가 성

인기 이후의 정신 건강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서조절 발달에서의 개인차는 유아가 경험하는 정

서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이선경, 2014), 

특히 가정은 유아가 정서를 학습하는 가장 중요한 장

이다. 가정 내 상호작용은 유아가 정서를 인식하고 표

현하는 방식을 학습하는 기초가 되며, 부모의 양육태

도는 유아의 정서 발달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

용한다(이강이, 2007; 장수현, 2017; 최정은, 이소연, 

2017). 이 가운데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아와의 상호

작용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진다. 

어머니가 보이는 정서적 반응과 양육태도는 유아의 정

서적 안정성과 자기조절 능력 발달에 직접적으로 기여

하며, 반대로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최근 학계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어머니의 양

육태도 중 하나는 과보호적 양육태도이다. 과보호적 

양육은 부모가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자율성

과 독립성을 저해하고, 지나친 보호와 간섭으로 인해 

자녀의 발달을 제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Levy, 1943; 

Parker, 1983: Symonds, 1949).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

육태도는 자녀가 부정적인 경험을 회피하도록 하며, 연

령에 맞는 발달적 과업을 성취할 기회를 축소시킨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출산율 감소와 부모의 양육 관심 

증가로 인해 한국뿐 아니라 여러 문화권에서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점차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유아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김나희, 박보경, 도현심, 2012; 

Buss, Zhou & Trainer, 2021; McShane & Hasting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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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유아기 초기에 성인의 세심한 

돌봄이 필수적이라는 점 때문에 긍정적인 양육 방식으

로 오해받기 쉽다. 그러나 발달 단계에 적합한 한계 

설정이 부재하고 실패를 경험할 기회가 차단될 경우, 

유아는 정서적 각성을 조절하거나 문제 상황에 대처하

는 전략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정익중, 

2012; Eisenberg, Taylor, Widaman, & Spinrad, 2015). 

어머니가 유아를 부정적 경험이나 위험으로부터 선제

적으로 차단하는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자녀가 경험하

는 안전사고와 같은 물리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또래 

배제와 같은 사회적인 위험을 즉각적으로 줄이는 효과

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가 지속될 경

우, 장기적으로는 유아의 자기효능감 저하, 정서적 미

성숙, 그리고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손수아, 

2011; Eisenberg et al., 2015; Erikson, 1963). 결과적으

로 스스로 정서를 다루고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을 축

적하지 못한 자녀는 정서조절 능력이 저하될 위험이 

커진다(Tiede, 2020).

저출산 및 과열된 교육 경쟁을 배경으로 부모의 투

자와 통제 성향이 강화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과보호

적 양육태도가 증가하고 있다(위지희, 채규만, 2015). 

이로 인해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적응 능력 문제와 

정서조절 기능 약화, 학업 부적응 등 많은 문제점들이 

보고되며(신민진, 하은혜, 2010; 이선영, 2012; 이아정, 

2016), 과보호적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들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과보호를 양육태도의 

하위 유형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으며, 과보호적 양

육태도만을 독립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이선영, 2012). 또한 양육태도는 문화적 맥락의 영

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외국 척도를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했을 경우 한국형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충분히 포

착하기 어려우므로, 한국 문화에 맞춘 하위 요인의 분

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원영, 1988; 

정은영, 장성숙, 2008; Thomasgard & Metz, 1993). 

일반적으로 해외의 과보호 관련 연구에서는 과보호

적 양육태도가 대개 통제적이고 비애정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은 타 문화권에 비해 애정적이면

서도 더 통제적이고, 학업적 성취를 중시하는 독특한 

과보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성연, 정

경미, 2014; 이원영, 1998). 예를 들어 서구 문화에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여, 어머니

가 노크 없이 방에 들어가거나 잠을 자고 오는 캠프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행동이 과보호적 양육태도에 포함

된다(정영선, 박경자, 2021; Levy, 1966; Wood, 2006). 

반면, 한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러

한 행동이 반드시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정영선과 박경자(2021)는 우리나라 가

정 맥락에 적합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자녀를 

지나치게 어리다고 간주하여 자율적 발달 기회를 제한

하는 침해적 양육태도, 행동 지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도 적절한 훈육을 하지 않는 응석/허용적 양육태도, 그

리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아 유아가 부정적 경험을 

하는 것을 걱정하고 보호하여 발달에 적합하지 않게 

통제하는 걱정/보호적 양육태도로 개념화한 바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접근은 어떤 측면에서는 반응적이

거나 허용적이면서도 다른 부분에서는 통제적이고 제

한적인 양육태도가 혼재된 과보호의 차별적인 영향력

을 포착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Thomasgard, Metz, 

Edelbrock, & Shonkoff, 1995).

한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개인적 성향, 

자녀의 성향, 가족 체계, 사회적 지지 기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조윤영, 2014), 이 중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선행 연구들은 유아가 보이는 부정적 정서, 두려

움, 불안, 내향적 성격 등의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태도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힌 바 있

다(박성연, 케네스 루빈, 2008; 소언주, 도현심, 2001; 

Coplan et al., 2009). 특히 자녀의 수줍음은 어머니가 

자녀를 위협적인 상황에서 보호하려는 태도를 강화시

키는 핵심 변인으로 확인된다(김미해, 옥경희, 천희영, 

2003). 구체적으로, 또래에게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자

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를 대신해 사회적 상황을 주도

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또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자녀의 어머니는 따돌림이나 발달 지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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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로 인해 불필요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어머니의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과보호적 성향이 심화

된다는 선행연구(박유나, 도현심, 2006; Kiel & Buss, 

2011)와 맥을 같이하며, 수줍음이 많은 자녀를 둔 어

머니에게서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함께 신경증적 성격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Coplan, Reichel과 Rowan 

(2009)의 연구 결과와도 일관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과

보호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수줍음 기질과 함께 탐색

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Zimbardo, Pilkonis와 Norwood(1975)는 수

줍음이 내향적인 성향으로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겸손 혹은 조심스럽고 소극

적인 태도로 표현될 수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Kagan

과 Arcus(1994)는 수줍음을 사회적 두려움과 불안으

로 인해 발생한 억제된 기질로 보았다. Coplan, Prakash, 

O’Neil과 Armer(2004)는 수줍음을 낯선 사람이나 오

랜만에 만난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불편함을 느끼며 

정상적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행동을 회피하는 현상으

로 정의하고, 유아의 수줍음을 크게 갈등 수줍음(con-

flicted shyness)과 사회적 무관심(social disinterest)으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갈등 수줍음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사회적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이를 적극적

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Coplan et al., 2004). 반면, 사회적 무관심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 자체가 낮거나 결여

되어 있어, 상호작용을 회피하기보다는 스스로 고립된 

상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두 특성 모두 사회적 상

호작용이 제한되는 위축 성향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상호작용에 대한 내적 동기와 정서적 갈등의 유무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즉 갈등 수줍음이 높은 유아

는 타인과 어울리고자 하는 욕구와 두려움 사이의 내

적 갈등 속에서 접근을 시도하지만 망설이거나 주저하

며 관망하는 행동을 보이는 반면, 사회적 무관심 유아

는 이러한 갈등 없이 혼자 있기를 선호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수줍음을 주로 사

회적 두려움과 불안에 기초해 발생하는 갈등 수줍음을 

단일 개념으로 다루어(김수경, 2008, 서유진, 도현심, 

최미경, 2006, 정해정, 2011), 수줍은 유아의 기저에 따

라 달라지는 적응을 탐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유아

기의 수줍음은 전 생애에 걸쳐 부적응적 지표들과 관

련되는바(이영신, 2016), 수줍음을 내적 동기가 상이

한 갈등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의 다차원적 구조로 

접근하여, 이러한 부적응적 특성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수줍음으로 인해 유아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또래나 성인과의 사회적 접촉을 원하면

서도 사회적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이를 억제하는 

접근-회피 갈등을 경험하거나(Coplan, Ooi, Xiao, & 

Rose-Krasnor, 2018), 사회적 맥락에서 경계심이 강하

고 소극적일 수 있다(Coplan, Ooi, Rose-Krasnor, & 

Nocita, 2014). 두 경우 모두 유아는 스트레스를 빈번

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수줍은 기질의 

유아가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정적 경험을 다수 겪게 

되면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과 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에 Hipson, Coplan과 Séguin(2019)

은 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유아의 수줍음이 정서조

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즉, 수줍은 

유아의 경우 강한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는 사회적 상

황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이를 회피하

고자 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서조절을 숙

달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다. 이는 유아기의 적극적인 정서조절 경험이, 수줍음

에 따른 행동 억제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며, 나아가 

아동기 사회적 역량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규명한 Penela, 

Walker, Degnan, Fox와 Henderson의 연구(2015) 결과

와도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수줍음이라는 기질적 특성

은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하며 반응하는 능력뿐만 아니

라, 정서를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정서조

절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Hyson, 

2004), 수줍음을 유아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예측요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아의 수줍음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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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더 나아가 유아의 수줍음이 정서조절 발달에 미치

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더

구나 수줍음과 정서조절 간의 관련성을 다룬 선행 연

구들은 대부분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여(김성희, 정옥분, 2011; 신민진, 하은혜, 2010; 양명

재, 방희정, 2014; 이태완, 이지연, 김은석, 2018), 유아

기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검증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수줍음과 어머니의 과보호

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아의 수줍음을 

갈등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으로 구분하고, 유아기 자

녀를 둔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침해, 응석/허

용, 걱정/보호라는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유아의 기질적 특성

과 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응하는 어머니의 양육 특

성을 반영하여,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유아 발달 간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학문적 논의뿐만 아니라 

실천적 교육 현장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유아의 수줍음(갈등 수줍음, 사회적 무

관심),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침해, 응석/

허용, 걱정/보호), 유아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수줍음(갈등 수줍음, 사회적 무

관심)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침해, 응

석/허용, 걱정/보호)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

는 직접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침해, 응

석/허용, 걱정/보호)는 유아의 수줍음(갈등 수줍

음, 사회적 무관심)이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을 매개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온라인 패널관리전문기관인 Entrust Survey

의 패널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2018년생

과 2019년생 만 4, 5세 유아기 자녀를 양육 중인 어머

니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온라인 패널은 확률

표집이 아닌 비확률표집에 기반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지역 및 자녀 수를 할당하여 편향을 최소

화하였다. 이에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중 유아의 성별과 연령 비율은 남아와 여

아, 만 4세와 5세가 각 50.0%씩 동수로 나타났다. 또

한 유아의 형제 유무도 외동아 46.3%, 형제아 53.7%

의 비율로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를 출생순위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외동 46.3%, 첫째 21.7%, 둘

째 29.1%, 셋째 이상 2.9%로 외동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평균 연

령은 38.09세(SD = 4.93)로, 30세 이상 ~ 40세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4년

제 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은 사무직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

의 평균 연령은 40.22세(SD = 5.10)로, 40세 이상 ~ 

50세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최종 학력

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았고, 직업은 사무직

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가구의 소득을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이 20%로 가

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유아의 수줍음

유아의 수줍음을 측정하기 위해 Coplan 등의 연구

(2004)에서 사용한 Child Social Preference Scale(CSPS)

를 김필연(2010)이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유아가 주변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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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보이는 수줍음의 정도를 평가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부모용 질문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이 도구는 ‘내 아이는 

다른 아이와 함께 어울려 놀지 않고, 주변을 맴도는 

경향이 있다’ 등의 갈등 수줍음 7문항, ‘내 아이는 종

종 혼자 노는 것에 대해 만족해한다’ 등의 사회적 무관

심 4문항,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두 하위 요인의 평균 점수를 각각 분석에 활용하였

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전혀 그

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점수가 높을수록 유

구분 n(%)

유아

성별
남 175(50.0)

여 175(50.0)

연령
2018년생 (만 5세) 175(50.0)

2019년생 (만 4세) 175(50.0)

형제유무

외동아 162(46.3)

형제아 - 첫째 76(21.7)

형제아 - 둘째 102(29.1)

형제아 - 셋째 이상 10(2.9)

어머니

연령

20세 이상 ~ 30세 미만 13(3.7)

30세 이상 ~ 40세 미만 205(58.6)

40세 이상 132(37.7)

M(SD) 38.09(4.93)

학력

고졸 이하 22(6.3)

2, 3년제 졸업 61(17.4)

4년제 졸업 239(68.3)

대학원 이상 28(8.0)

직업

전업주부/기타 111(31.7)

사무직 177(50.6)

관리직/전문직 37(10.6)

판매서비스직/생산근로/단순노무직 25(7.1)

아버지

연령

20세 이상 ~ 30세 미만 6(1.7)

30세 이상 ~ 40세 미만 152(43.4)

40세 이상 192(54.9)

M(SD) 40.22(5.10)

학력

고졸 이하 29(8.3)

2, 3년제 졸업 46(13.1)

4년제 졸업 230(65.7)

대학원 이상 45(12.9)

직업

전업주부/기타 3(0.9)

사무직 216(61.7)

관리직/전문직 65(18.6)

판매서비스직/생산근로/단순노무직 66(18.8)

가구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111(3.1)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3(12.3)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66(18.9)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70(20.0)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58(16.6)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43(12.2)

800만원 이상 59(16.9)

표 1. 일반적 배경 (N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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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수줍음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에 앞서 베

리멕스 회전을 사용한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원 도구의 하위 요인과 동일

하게 추출되었으며, 요인적재값도 0.4 이상으로 나타

났다. 유아의 수줍음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87이

었으며,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s α 계수는 갈등 수

줍음 .89, 사회적 무관심 .69로 산출되어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2)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영

선과 박경자(2021)가 개발해 타당화한 ‘과보호 양육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측정

하기 위해 침해 8문항, 응석/허용 4문항, 걱정/보호 6

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세 하위 요인의 평균 점수를 각각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침해의 경우 ‘작은 일에 대해서

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개입한다’, 응석/허용은 

‘아이가 버릇없이 행동하더라도 혼내지 않는다’, 걱정/

보호는 ‘아이가 나와 떨어질 때 불안해 할까봐 걱정된

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구

성되었으며(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전

체 Cronbach’s α 계수는 .85였으며,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s α 계수는 침해 .82, 응석/허용 .78, 걱정/보

호 .66으로 산출되어 걱정/보호의 항목 간 일관성이 다

소 낮았으나,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3) 유아의 정서조절

유아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Shields와 Cicchetti 

(1998)가 제작한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김지윤, 도현심과 김민정(2008)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정서의 유연성 

및 표현의 적절성 등 정서처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불안정/부정적 정서 15문항, 조절적 정서 9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불안정/부정적 정서를 대표하

는 문항으로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등 변화가 심

해서 기분을 예측하기 힘들다’ 등의 문항이 있으며, 조

절적 정서는 ‘정서적으로 자극적인 상황에서 흥분을 

잘 조절할 수 있다’ 등이 해당한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거의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 

이루어졌다. 두 요인 또는 단일 요인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원 도구를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부정적 정서 

15문항을 역채점하여 단일 요인으로 사용하였고, 점수

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

조절의 Cronbach’s α 계수는 .89로 높은 신뢰도를 보

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윤리적인 보호를 위해 C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2024

년 7월 18일에 연구를 승인받았다(IRB No. CBNU-2024- 

A-019). IRB 승인 후 본 조사에 앞서 설문 문항의 이

해도 및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

하여 C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4, 5세 유아의 어

머니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설문지 작성 소요 시간은 10분 ～ 15분 정

도로 예상되어 설문조사 실시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

였다. 다만, 유아의 정서조절 문항 중 ‘정서적으로 자

극적인 상황에서 흥분을 잘 조절할 수 있다’라는 문장

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예시 문장을 뒷부분에 배치

하여 ‘정서적으로 자극적인 상황에서 흥분을 잘 조절

할 수 있다(즉, 매우 활동적인 놀이를 하거나 정신없이 

놀지 않는다. 혹은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흥분

하지 않는다 등)’으로 수정하였고, 이처럼 이해가 어려

운 2개의 문항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24년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온라

인 설문 조사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는 이메일을 통

해 연구 설명서와 연구 동의서를 전달받았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웹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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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설문 참여 과

정에서 적정 응답시간 검토, 불성실한 응답 시 설문 자

료를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해, 수집 완료된 자료 350

부는 결측치가 발생하지 않아 설문 조사에 참여한 350

명의 자료 전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3.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SPSS 23.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기술통계 및 내적합치도, 상관관계 등을 살펴

보았고, 연구모형 검증을 위하여 Amos 21.0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별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이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수줍음,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및 

유아의 정서조절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갈등 수줍음, 사회적 무관심, 

침해, 응석/허용, 걱정/보호, 유아 정서조절 간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

저 측정변인의 정규성 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왜

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왜도는 -.47에서 .78

의 범위로 나타났고, 첨도는 -.80에서 .29의 범위로 확

인되었다. 이는 왜도의 절댓값이 2 미만이고, 첨도의 

절댓값이 7 미만일 경우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제

시한 기준(West, Finch, & Curran, 1995)에 부합하는 

수치로, 본 연구에 포함된 측정변인들은 정규성 가정

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유아 수줍음의 경우 갈

등 수줍음은 2.45(SD = .83), 사회적 무관심은 2.85(SD 

= .70)로 보통 수준인 3점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경우 응석/허용 

1.83(SD = .63), 침해 2.48(SD = .53), 걱정/보호 2.65(SD 

= .49) 순으로 나타나, 응석/허용 수준이 다른 하위 요

인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정서조절은 2.99(SD = .38)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이 이론적으로 예측된 방향

과 대체로 일치하였으며, p < .001 수준에서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갈

등 수줍음은 사회적 무관심(r = .50, p < .001), 침해(r 

= .32, p < .001), 응석/허용(r = .45, p < .001), 걱정/보

호(r = .32, p < .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보여, 유아가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과 위축을 많이 

나타낼수록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갈등 수줍음은 유아의 정서조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유아

수줍음

① 갈등 수줍음 1 　 　 　 　 　

② 사회적 무관심 .50
***

1 　 　 　 　

어머니

과보호적

양육태도

③ 침해 .32
***

.27
***

1 　 　 　

④ 응석/허용 .45
***

.31
***

.28
***

1 　 　

⑤ 걱정/보호 .32
***

.31
***

.53
***

.36
***

1 　

⑥ 유아 정서조절 -.62
***

-.38
***

-.38
***

-.56
***

-.29
***

1

M 2.45 2.85 2.48 1.83 2.65 2.99

SD .83 .70 .53 .63 .49 .38

왜도 2.24 -.08 -.27 .78 -.47 -.17

첨도 -.80 .01 .11 .12 .29 -.30

주. 유아 수줍음은 5점 척도, 어머니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4점 척도, 유아 정서조절은 4점 척도임.
***p < .001.

표 2. 각 변인의 기술적 특성 및 상관관계 (N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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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r = -.62,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높

은 수준의 수줍음이 정서조절 능력의 저하와 관련됨을 

시사하였다.

사회적 무관심 역시 침해(r = .27, p < .001), 응석/허

용(r = .31, p < .001), 걱정/보호(r = .31,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유아의 정서조절(r = -.38,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침해는 응석/허용(r = .28, p < .001), 걱정/보호(r = 

.53,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유아의 

정서조절(r = -.38,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응석/허용은 걱정/보호(r = .36, p < .001)와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유아의 정서조절(r = -.56,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걱정/보호

는 유아의 정서조절(r = -.29,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침해, 응석/허용, 걱정/보

호 양육태도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

으며, 세 하위 요인 모두 유아의 정서조절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1) 유아의 수줍음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

도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1) 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변인들 간의 관계가 검증자료

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

식 경로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적합도 지수는 χ2/df = 2.35(p = 

.31), TLI = .99, CFI = .99, GFI = .99, SRMR = .02, 

RMSEA = .02로 나타나, 수용 준거와 비교 시, 모든 

적합도 지수를 만족하여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경로별 계수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고, 이를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된 바

경로
Estimate

S.E. C.R.
B β

유아 갈등 수줍음 → 모 침해 .15 .24*** .04 4.07

유아 갈등 수줍음 → 모 응석/허용 .30 .40*** .04 7.25

유아 갈등 수줍음 → 모 걱정/보호 .13 .21*** .03 3.72

유아 갈등 수줍음 → 유아 정서조절 -.19 -.42*** .02 -8.88

유아 사회적 무관심 → 모 침해 .11 .15** .04 2.52

유아 사회적 무관심 → 모 응석/허용 .10 .11* .05 1.95

유아 사회적 무관심 → 모 걱정/보호 .14 .20*** .04 3.52

유아 사회적 무관심 → 유아 정서조절 -.02 -.04 .02 -.97

모 침해 → 유아 정서조절 -.13 -.18*** .03 -4.04

모 응석/허용 → 유아 정서조절 -.20 -.33*** .03 -7.60

모 걱정/보호 → 유아 정서조절 .05 .07 .04 1.50

형제유무 → 모 침해 .13 .12* .05 2.42

형제유무 → 모 응석/허용 -.03 -.02 .06 -.43

형제유무 → 모 걱정/보호 .05 .05 .05 .92

형제유무 → 유아 정서조절 -.01 -.01 .03 -.17

유아 갈등 수줍음 ↔ 유아 사회적 무관심 .29 .50*** .04 8.41

*p < .05. **p < .01. ***p < .001.

표 4. 경로별 계수

구분 χ2(df) p TLI CFI GFI SRMR RMSEA

연구모형 2.35(2) .31 .99 .99 .99 .02 .02

수용 준거 - > .05 > .90 > .90 > .90 < .05 < .08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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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먼저, 유아의 갈등 수줍음은 어머니의 침해(β = 

.24, p < .001), 응석/허용(β = .40, p < .001), 걱정/보호

(β = .21, p < .001)에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

며, 유아의 정서조절(β = -.42, p < .001)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사회적 무관심은 침해(β = 

.15, p < .01), 응석/허용(β = .11, p < .05), 걱정/보호(β 

= .20, p < .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유아

의 정서조절에 대한 직접 효과(β = -.04, p = .3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의 침해적 

양육태도(β = -.18, p < .001)와 응석/허용적 양육태도

(β = -.33, p < .001)는 유아의 정서조절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 반면, 걱정/보호적 양육태도(β = .07, p 

= .13)는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갈등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은 어머니의 침해, 응석/허용, 걱정/보호

에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 유아의 수줍음 수준

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가 심화되

었다.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중 침해적 태

도와 응석/허용적 태도가 높아질수록 유아의 정서조절

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의 갈등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이 높

을수록 어머니의 걱정/보호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

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유아의 갈등 수줍음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조

절 수준은 낮아지는 반면, 사회적 무관심은 유아의 정

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어머니의 과도한 개입이나 일관성 없는 허용

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율성과 정서조절 능력을 저해

함을 보여주며, 걱정/보호적 양육태도는 정서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2)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에 앞서, 전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표 5 참조). 그 결과, 

갈등 수줍음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거쳐 유

아의 정서조절로 가는 전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β = -.16, p < .01). 사회적 무

관심 역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태도를 거쳐 유아의 

정서조절로 가는 전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β = -.05, p < .05). 단, 독립변수나 매개변수가 

두 개 이상인 구조모형을 검증할 때 일반적인 부트스

트래핑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두 개 이상의 경로에 해

당하는 분석값이 통합되어 제시되므로 개별 간접효과

의 유의성과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우종필, 

2012).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팬텀변수

(phantom variables)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

여 개별 변수 간의 효과를 분해하여 검증하였으며, 결

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유아의 갈등 수

주1. 모든 경로계수 추정치는 표준화 계수임.

주2. 실선은 유의미한 경로,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임.

주3. 형제유무(외동아 = 1, 형제아 = 0)가 통제변인으로 포함된 모형임.
*p < .05. **p < .01. ***p < .001.

그림 1. 유아의 수줍음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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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음이 침해를 거쳐 정서조절로 가는 경로의 계수는 

95%의 신뢰구간에서 -.04의 하한값과 -.01의 상한값

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응석/허용 또한 -.09의 하한값과 -.04의 

상한값을 나타내며, 0을 포함하지 않아 p < .01 수준에

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유아의 갈등 수줍음

은 어머니의 침해와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태도를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경로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별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유아의 사회적 무관심은 침해를 거쳐 정서조절로 가

는 경로가 -.03의 하한값과 -.01의 상한값이 나타났고, 

응석/허용을 거친 경로는 -.05의 하한값과 -.01의 상한

값으로, 두 경로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아 p < .05 수준

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갈등 수줍음과 마찬

가지로 사회적 무관심은 어머니의 침해와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태도를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경

로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개별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

로 검증되었다.

반면, 연구모형 검증 시 유의한 경로가 확인되지 않

았던 걱정/보호는 갈등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이 유

아의 정서조절로 이어지는 두 경로 모두에서 간접효과

의 신뢰구간 하한값이 -.01, 상한값이 .02로 나타나 0

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경로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걱정/보호의 개

별 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어머니의 

걱정/보호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수줍음이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적으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중 침해와 응석/

허용은 유아의 수줍음과 정서조절을 매개하는 주요 변

인임이 확인되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의 수줍음이 크게 갈등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유아의 수줍음이 

침해, 응석/허용, 걱정/보호로 대표되는 어머니의 과보

호적 양육태도를 매개로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

향을 탐색해 보았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구조방정

식 경로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갈등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이 어머니

의 침해, 응석/허용, 걱정/보호적 과보호 양육태도에는 

정적 영향을, 정서조절에는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긴장과 두려움을 쉽게 경

험하는 수줍음 기질의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박성연과 케네스 

루빈(2008), Chronis-Tuscano, Danko, Rubin, Coplan과 

Novick(2018), Coplan 등(2009), Kiel과 Buss(201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긍정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향

상시키는 반면,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같은 부정적 양

경로 Estimate B S.E.
95%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유아 갈등 수줍음 → 모 과보호 → 유아 정서조절 -.16** .03 -.23 -.11

유아 사회적 무관심 → 모 과보호 → 유아 정서조절 -.05* .03 -.10 -.01

유아 갈등 수줍음 → 모 침해 → 유아 정서조절 -.02** .01 -.04 -.01

유아 갈등 수줍음 → 모 응석/허용 → 유아 정서조절 -.06** .01 -.09 -.04

유아 갈등 수줍음 → 모 걱정/보호 → 유아 정서조절 .01 .01 -.01 .02

유아 사회적 무관심 → 모 침해 → 유아 정서조절 -.01* .01 -.03 -.01

유아 사회적 무관심 → 모 응석/허용 → 유아 정서조절 -.02* .01 -.05 -.01

유아 사회적 무관심 → 모 걱정/보호 → 유아 정서조절 .01 .01 -.01 .02

주. 모 과보호는 침해, 응석/허용, 걱정/보호가 모두 포함되었음. 
*p < .05. **p < .01.

표 5. 전체 및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152 인간발달연구 32권 4호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육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배

성아, 최혜정(2021)의 연구,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

도는 유아의 수행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유아의 정서조절 발달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이태완 등의 연구(2018)

와도 맥을 같이한다. 

종합해보면, 갈등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을 보이

는 수줍음 기질의 유아는, 과도한 개입이나 허용적 반

응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일상적 상호작용 환경을 

보완해,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직접 시도해 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경험을 통해 사

회적으로 승인된 적절한 행동과 사회적 기술을 학습할 

기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권연희, 2013). 또한, 자녀

의 어려움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염려하는 어머니의 과

보호적 양육태도는 유아의 자율적 문제해결과 대처 기

회를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의존성과 정서적 수

동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능력 및 정서발달을 제약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Coplan et 

al., 2018).

둘째, 유아의 갈등 수줍음이 정서조절에 이르는 직

접 및 간접 경로가 모두 유효한 반면, 사회적 무관심은 

정서조절에 이르는 간접 경로만 유효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두 수줍음이 개인의 내재적 요인에 기반한 사회

적 위축의 하위 유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차별

적 영향을 지닌다는 Coplan 등의 연구(2004) 결과와 부

합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갈등 수줍음의 기질이 높

은 유아는 새로운 환경이나 사회적 도전에서 긴장과 

억제된 행동을 보이며,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적으로 

많이 표현하는 반면, 사회적 무관심의 기질이 높은 유

아는 정서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특정 자극에 감정적으

로 거의 반응하지 않고 혼자 놀이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갈등 수줍음을 가진 유아가 보이는 긴

장, 억제된 행동,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어머니의 과보

호적 양육태도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과

보호 양육과 관련된 경험이 누적될수록 유아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서조절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무관심을 보

이는 유아는 감정적인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는 특성

으로 인해, 어머니가 유아기의 정서조절과 관련된 발

달적 문제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발달적 문제를 인지하지는 못했으나, 사회적 참여 동

기가 부족하여 혼자서 놀이하는 행동이, 어머니의 입

장에서는 긍정적인 특성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과

보호적 양육태도를 초래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

다. 하지만 갈등 수줍음 유아든 사회적 무관심의 기질

이 높은 유아든, 어머니로 대표되는 주 양육자가 유아

의 기질적 특성을 적절히 이해하고 반응하지 못할 경

우, 정서조절을 포함한 발달적 예후가 부정적일 수 있

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수줍음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뚜렷이 시사한다(신미혜, 2018; 이희

연, 장경은, 2015; 정세진, 신나리, 2018; Coplan et al., 

2004). 즉 갈등 수줍음이 높은 유아에게는 불안 민감

도를 낮추고 점진적 노출 및 숙달경험을 설계하며, 부

모에게는 개입을 줄이고 자율성 지원⋅정서코칭⋅일

관된 경계를 결합한 반응을 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배성아, 최혜정, 2021; 신미혜, 2018; Kiel & Buss, 

2011). 사회적 무관심이 높은 유아에게는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자극을 제공하거나 이들

의 독립성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효과적일 수

있다(Asendorpf & van Aken, 1994; Coplan et al., 2004). 

더 나아가, 사회적 무관심을 보이는 유아는 갈등 수줍

음이나 사회적 회피 성향이 강한 유아와 달리 매력적

인 사회적 제안이 주어지면 타인과 문제없이 상호작용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어(Asendorpf & 

van Aken, 1994), 어머니의 조언과 관심 같은 간접적

인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

되어 있다(Coplan et al., 2004; Coplan & Weeks, 2009). 

따라서 어머니는 유아의 수줍음 특성이 갈등 수줍음에 

기인한 것인지, 사회적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

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유아의 성향에 맞

는 발달적 지원이 중요하겠다.

셋째,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중 침해와 응석/

허용은 유아의 수줍음과 정서조절 간의 관계에서 부정



유아의 수줍음이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53

한국인간발달학회

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확인되었으나, 걱정

/보호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우선, 침해적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들(Eisenberg et al., 2015; Laurin, 

Joussemet, Tremblay, & Boivin, 2015)에 따르면, 통제 

수준이 높은 침해적 과보호 양육은 유아의 자율적 결

정과 문제해결 경험을 제한하여 의존성과 낮은 자기효

능감을 초래하고, 이후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정서적 어

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과도한 개입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을 증대시키며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Kiel과 Buss의 연구(2011) 역시 본 결

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과보호 양육척도

를 개발한 정영선(2021) 역시, 침해적 과보호 양육이 

유아의 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

다. 이는 어머니의 과도한 개입과 반복적 행동 제한이 

자녀의 도전 의지와 과제 지속성을 저하시켜, 내적 동

기 발달을 억제하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응석/허용적 양육태도 또한 과보호와 허용적 양육

태도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채경진과 유연옥(2015),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태

도가 유아의 불안과 위축된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노연수의 연구(2015)와 동일한 결과이다. 다만, 정영

선(2021)은 어머니의 응석/허용을 단순히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양육태도로 보기보다는, 한국 문

화의 특성을 반영한 양육태도로 해석하였다. 예를 들

어, ‘아이가 잘못했어도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야단치

면 아이를 감싼다’, ‘아이가 버릇없이 행동하더라도 혼

내지 않는다’와 같이 자녀가 상처받을 것을 우려해 훈

육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지도를 하지 않고, 필

요 이상으로 자녀를 위로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기

존의 과보호 양육에 대한 연구(김나희 등, 2012; 소언

주, 도현심, 2001; 정익중, 2012)에서 허용적인 양육태

도를 주로 자녀를 나이보다 어린 아이로 취급하여 ‘아

이가 옷 입는 것을 도와줄 때가 많다’와 같이 자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특성으로 본 것과는 다른 접근방식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

한 외부의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훈육을 회피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기저(박아청, 1998)가 수줍음이 많은 

자녀의 자율성과 내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

로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걱정/보호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매개효과도 나타나지 않

았다는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아기 취급 행동은 유아

의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높이고 정서 통제 능

력을 저하시키는 반면, 보호 행동 자체는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이선영의 연구(2012)와 일치한다. 송지은

과 신나리(202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걱정/보호가 

자녀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내적 동기 발달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느린 기질의 유아에게는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보호하고 제한하는 행동이 비록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

육태도 일지라도, 느린 기질의 유아에게는 강압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유능감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박아청(1998)은 자녀를 걱정하며 보호

하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타 문화권과 구별되는 특수한 과보호적 양육태

도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

니의 걱정/보호는 자녀의 안위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

적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며, 실제로 유아의 정서조절

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아청, 1998; 정영선, 2021). 실제 본 연구의 문항에

서도 ‘아이가 내 눈앞에 없으면 다칠 것 같아 걱정된다’, 

‘아이가 나와 떨어질 때 불안해할까 봐 걱정된다’ 등 어

머니의 심리적 불안을 측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반

면, 침해와 응석/허용은 자녀의 자율성을 직접적으로 제

한하는 실천적 행동으로, ‘아이가 하는 일을 잠자코 보

지 못하고 개입한다’, ‘아이가 버릇없이 행동하더라도 

혼내지 않는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유아의 갈등 수줍음과 사

회적 무관심은 어머니의 침해,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

육태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이러한 양육태도는 다

시 유아의 정서조절을 유의하게 저하시켰다. 특히 팬텀

변수를 활용한 개별 간접효과 검증 결과, 침해와 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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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은 두 수줍음 하위유형 모두에서 정서조절을 약화

시키는 유의한 매개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순한 

이론적 추론이 아닌 실제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검증된 

영향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반면, 걱정/보호적 양육태

도는 본 연구에서 유아의 정서조절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아 과보호적 양육태도라 할

지라도 모든 하위 유형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침해적 양육태도가 보여주는 

지나친 개입과 응석/허용적 양육태도가 보여주는 비일

관된 행동지도가 유아의 자율적 시도와 문제해결 경험

을 제한한다는 점을 연구모형 내에서 명확히 입증한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정적 경로는 이들 양

육태도가 유아의 자율성과 내적 동기 발달을 직접적으

로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정서적 미성숙을 강화하는 주

요 기제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유아 수줍음의 두 하위 유형이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통해 정서조절에 미치는 경로를 

비교 분석하여, 침해 및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태도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갈등 수줍음은 직접⋅간접 경로를 

모두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을 약화시키는 반면, 사회

적 무관심은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매개로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구조를 보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도출된 두 하위 유형의 차별적 경로

는, 갈등 수줍음이 정서적 긴장, 억제, 부정적 정서 표

현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정서조절의 저하로 직결되는 

반면, 사회적 무관심은 정서적 반응성이 낮아 직접적 

영향은 미약하되, 어머니의 과보호적 개입이 증가할 

때 비로소 정서조절이 약화하는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유형의 수줍음이 서

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

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유형별 맞춤 개입

의 필요성을 명확히 뒷받침한다(권연희, 2014; 김지윤 

등, 2008; Kiel & Buss, 2011). 

실천적으로는, 부모 교육에서 침해 및 응석/허용적 

과보호 양육태도를 감소시키고 자율성 지원⋅정서코

칭⋅일관된 경계 설정을 강화하는 모듈을 핵심 구성으

로 삼되, 걱정/보호는 불안하고 민감성이 높은 유아에 

한해 정서적 안전망으로 제한⋅선택적으로 활용하도

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배성아, 최혜정, 2021; 송지은, 

신나리, 2023; 신미혜, 2018; 이선영, 2012; Asendorpf 

& van Aken, 1994). 또한 교실에서는 갈등 수줍음이 

높은 유아에게 점진적 노출과 성공 경험 축적이 가능

한 과제 구조를, 사회적 무관심이 높은 유아에게는 흥

미기반 선택과 강압적이지 않은 또래 협력상황을 제공

하는 등 맥락 맞춤형 환경설계가 요구된다(이희연, 장

경은, 2015; 정세진, 신나리, 2018; Coplan et al., 2004).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을 확

보하였다. 온라인 패널의 경우 인터넷 접근성, 디지털 

활용 능력, 응답 성향 등에 따라 특정 집단이 과대 표

집되거나 과소 표집될 수 있다. 또한 자발적 참여 방식

의 특성상 연구 주제에 관심이 높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될 수 있어 표본 

편향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단일 정보원인 어머

니의 평정에 의한 자기 보고식 설문이 이루어져 응답

자의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른 응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교

사, 아버지, 유아 관찰, 과제 기반 평정을 결합한 다차

원적인 설계를 통해 경로의 유의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경로분석에 통제변인으로 사용한 형제 유

무뿐만 아니라 출생순위, 맞벌이 여부, 부모의 심리상

태(스트레스⋅불안), 사회경제적 요인 및 문화 규범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구조모형에 통합해 과보호적 양

육태도의 발생 요인과 개입 민감도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양육 과정에서 아버지

와 어머니가 제공하는 각기 다른 자극들을 모두 얻은 

자녀는 지적, 사회적 발달 등을 보다 긍정적이고 효과

적으로 이룬다는 사실들이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함께 공유하

는 공동 육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하여, 유아의 정서조절 발달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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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수줍음 유

형의 차이와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기능적 분화를 동시

에 고려할 때 유아의 정서조절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

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며, 부모 교육⋅교실설계⋅

상담 개입의 정밀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나아가 

한국 문화의 맥락에 적합한 과보호 개념화와 측정 틀

을 활용함으로써, 문화 정합적(parenting culture–fit) 개

입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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